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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!���제4회무주군체육회장배
전국스키·스노보드대회

사가 주최하고 전북스키협회와 공동주관하는‘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
스키·스노보드 대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
렸다.
30일 오후 만선 카페테리아에서 개회식 행사가 열린데 이어 31일 덕유산리조트

스키장에 열린 본 경기에선 참가자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열띤 경기를 벌였다.
개회식에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,�황정수 무주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.�이날 개회

식은 대회사와 축사에 이어 선수대표 선서와 경품추첨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.
개회식에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“대회가 펼쳐지는 이곳 무주는 여러 국내외 대회

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요람”이라면서“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
과 훌륭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는 것 역시 지역정론지의 소명이라 생각하
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이어“새해를 맞이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이후 문화공연으로 샹송가수 무슈고,�이소영 소프라노,�장호영 테너 등의 공연이 이어

져 더욱 풍성한 개회식이 됐다.
스키부문 참가자들은 활강,�회전,�스키점프 등 고난이도의 묘기를 벌이듯 슬로프를 질

주했으며,�스키와는 다르게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스노보드부문 참가자들도 화려한 묘
기를 벌였다.
본 경기를 마치고 열린 시상식에선 스키부문 초등부,�중등부,�고등부,�일반부,�스노보

드부문 고등부,�일반부(알파인,�프리스타일)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상장을
수여하고 수십만원에 상당의 상품이 주어졌다.�
대회 참가자들은“오늘은 나 자신을 증명하는 날이었다.�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쁘

다”며“앞으로도 이 뜻깊은 대회에 참여해 내가 가진 기량을 맘껏 발휘할 것”이라고 말
했다.
이어 수상자들은 이 대회에 참여해서 상을 받게 되서 기쁘다는 듯,�자신들이 펼친 상

장을 들어보였다.
한편,�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·스노보드 대회는 31일 만선 카페테리아에

서 폐회식을 마친 뒤 대회를 성황리에 끝냈다. /이상민 기자

본

은빛설원속으로‘GoGo씽’

내가가진모든것을‘맘껏’

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황정수 무주군수(사진 왼쪽부터),�조봉성 전주매일 대표,�한용성 전북스키협회장. 시상식에서 상장을 들어보인 출전 선수들.

↑ 지난달 30일 만선 카
페테리아에서 열린 개
회식 행사에 참석한 관
계자와 선수들이 화이
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.

열띤 경기를 보여주고
있는 출전 선수들.� →

열창하는 테너 장호영
(왼쪽),�소프라노 이소
영과 샹송 가수 무슈고
(오른쪽).� →


